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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년 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수월봉 전경 사진 강경민기자2010 10 . / =▲

해안도로와 인접해 해양생물 관찰 최적의 환경

엉알 조하대 해조류 전멸 차귀 해조류숲과 대조…

도내 해안 조간대중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조간대 만큼 매력적인 곳도 드물다. 

지난 년 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수월봉 진입로 옆에 있는 엉알 수월봉 해안절벽2010 10 ( )

에서 부터 자구내 포구까지 약 에 이르는 해안도로 엉알길 가 바로 조간대와 인접해 있어 3km ( )

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.

제주올레 코스 무릉 고산 용수 가 개통된 후 많은 사람들이 엉알길을 따라 걷지만 차귀도가 12 ( ~ ~ )

바라다 보이는 시원한 바다풍경만 감상할 뿐 엉알길 아래 조간대에 있는 해양생물들에 대해서

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. 

수월봉에서 내려온 후 엉알길을 따라 자구내 포구로 향하다가 잠시만 발걸음을 멈추고 엉앙길 



조간대로 발길을 내려놓으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삶을 만날 수 있다.

수월봉 조간대에 있는 일본군 갱도진지 안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 강경민기자. / =▲

이곳 조간대는 갯바위와 크고 작은 돌로 이뤄져 있다 갯바위 아래에는 군부와 총알고둥류와 . 

따개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중 갈연체동물 다판류에 속하는 군부 제주방언 굼벗 또는 . ' (

군벗 는 여름철 냉국의 재료로도 인기다 군부는 타원형 몸통에 등쪽에 손톱모양의 여덟 개의 )' . 

판이 기왓장처럼 포개져 있다 바위에서 떼어내면 몸을 둥글게 구부리는데 딱딱한 각판을 제거. 

하면 속살을 먹을 수 있다. 

갯바위 사이 사이에 있는 조수웅덩이 에는 패류의 유생들과 해변말미잘이 사냥을 위해 부지런' '

히 움직인다 해변말미잘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위협을 느껴 촉수를 강장속으로 거둬 들인. 

다. 

엉알길을 따라 가다보면 모래와 진흙이 굳어 형성된 절벽형 퇴적층 사이에서 담수가 흘러나오

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산리 중산간 지역 개발과 농업용 관정이 개발된 후 용출량은 예전에 . 

비해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여름철이면 지역 주민들이 이물로 몸을 씻고 있다.



엉알해안도로에 있는 절벽형 퇴적층 사이에서 담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퇴적층 사이에 서. ▲

식하고 있는 말똥게



수월봉 퇴적층 사이 사이 공간에는 말똥게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말똥게는 보통 도내 조. 

간대 중 하부의 바위틈에 서식하고 크기는 정도로 발가락 마디에 짧고 굵은 털들이 나 · 10~20㎝

있는 것이 특징이다.

수월봉 아래 조간대에는 비교적 큰 조수웅덩이가 발달돼 있고 갯바위 틈사이에는 제주도 방언

으로 매옹이 라 불리는 복종류 연체동물인 대수리 가 밀집 서식하고 있다 또 톳과 모자반 지' ' ' ' . , 

충이 등과 같은 대형갈조류가 풍성하게 서식하고 있다.

하지만 수월봉과 엉알 아래 수심 조하대는 갯녹음이 진행돼 황폐화되고 있고 해양생태1~2m 

계 교란종인 분홍멍게가 대량으로 관찰됐다. 

차귀도 정상에 서면 당산봉 너머 저 멀리 한라산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점선안' ' . ▲

은 수중 탐사지점.



차귀도 수중은 대형 갈조류가 섬 주변을 따라 풍부한 해조 숲을 이루고 있다' ' . /▲

수중촬영 조성익 자문위원=

차귀도 수중 탐사중 카메라에 포착된 강담돔 수중촬영 조성익 자문위원' . / =▲

반면 기후변화 등에 따라 제주연안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 제 호인 차422 '

귀도 수중은 대형 갈조류가 섬 주변을 따라 풍부한 해조 숲을 이루고 있다' .



해조류 사이에서 쏨뱅이 놀래기 자리돔 등 정착성 어종과 세동가리돔 청줄돔 아홉동가리 노, , , , , 

랑자리돔 거북복 등 아열대 및 열대성 어종이 관찰됐다 석회조류가 조하대 암반에 착생하고 , . 

있지만 유용 해조자원인 감태 미역 청각 구슬모자반 그리고 게발 참화살깃산호말 등도 양호, , , , , 

한 상태로 자라고 있다.

강시영 고대로 강경민 이효형기자/ · · ·

바닷속 폭발 화산체 원형 유지 화산교과서 

지난 년 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수월봉은 바닷2010 10

속에서 폭발한 수성화산체이다 수월봉은 높이 의 해안단애로 . 78m

이뤄진 응회환 이다 화산체는 대부분이 침식되어 현재는 (tuff ring) . 

응회환의 일부 외륜만이 남아 있다. 

원래의 분화구는 응회환의 층리로부터 유추해 볼 때 현재 수월봉 

정상부의 서쪽 바다 속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 

수월봉 응회암은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층리 와 (laminar)

탄낭구조 가 잘 발달된 곳이다 수월봉 응회암의 하부(bomb sag) . 

에는 고산층과 광해악 현무암이 해안선을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어 이 주변의 화산 층서를 해, 

안절벽의 노두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 수월봉의 해안절벽 하단부에는 일본군 진지동굴. 

갱도진지 이 있다( ) .

이처럼 수월봉 조간대는 국내 여느 곳과 차별적인 지질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세계적인 공

간이다.

이에 따라 수월봉과 엉알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화에 더욱 매진을 해야 한다 강순석 . <

자문위원 제주지질연구소장( 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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